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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첫 출발대 박태환 쑨양 기록 넘을까

6년 만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준비중인박태환(28인천시청)이올해처

음공식경기에나선다

박태환은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7일

까지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에서열리는

2017 아레나프로스윔시리즈대회에출전

한다

참가 신청한 종목은 자유형 100m200

m400m1500m 등네개다자유형100m

와 400m는 5일 200m는 6일 그리고 1500

m 경기는대회마지막날인7일열린다

박태환이실전을치르는것은지난해 12

월 캐나다에서열린제13회 국제수영연맹

(FINA) 쇼트코스세계선수권대회이후 5

개월 만이다 길이 25m의 쇼트코스가 아

닌 50m의 롱코스 대회에 나서는 것은 지

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수영선수권대회이후 6개월만이다

박태환은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서 열리는 FINA 세계선수권대회를 대

비해지난 2월호주시드니로건너가담금

질을 해왔다 이번 애틀랜타 대회는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세계대회 국가대

표자격을갖추기위한자리다

이번대회기록은대한수영연맹이올해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기록

으로인정한다

대한체육회 관리를 받는 대한수영연맹

은 올해 국내 대회 일정을 뒤늦게 확정하

는바람에선수들의훈련에차질이빚어지

자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이

타대회에서수립한기록을선발기준기록

으로인정하기로했다

FINA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허용

하는 A기준기록의 경우 남자부는 자유형

100m 48초93 200m 1분47초73 400m 3분

48초15 1500m 15분12초79다 박태환의

최고기록은 자유형 100m(48초42)200m

(1분44초80)400m(3분41초53)1500m(14

분47초38) 모두FINA A기록에앞선다

FINA A기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이보다 기록이 다소 처지는 대한수영연맹

(KSF) 기준기록만 통과하더라도 국내 선

수중기록순위에서1위만하면세계선수권

대회에태극마크를달고출전할수있다

박태환이세계대회를불과두달여앞두

고치르는이번대회에서는성적보다는어

느정도기록을내느냐에관심이쏠린다

박태환의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은

중국의맞수쑨양이가지고있다

쑨양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후약 8개월만에처음나선공식대회였던

지난달중국선수권대회에서자유형 200m

는 1분44초91 400m는 3분42초16의 좋은

기록으로우승하며건재를과시했다

박태환으로서는쑨양등은참가하지않지

만자신의올해첫공식대회인이번대회가

세계대회에서메달을다툴정상급선수들의

페이스와간접비교해볼기회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슈퍼

루키 박성현(24사진)은국내무대에서

최강의버디사냥능력을보였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박성현은 라운드당 467개의

버디를 뽑아냈다 18홀에서 5개의 육박

하는 버디를 잡아낸 꼴이다 박성현이

지난해세운라운드당평균버디 467개

는 KLPGA투어에서 당분간깨지기 힘

들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 KLPGA투어에서 라운드

당평균버디 4개는아무도넘보지못했

다 박성현 이전에 최고 기록은 지난

2009년 서희경이세운 389개였다 박성

현은 2015년에는사상최초로시즌버디

300개고지도돌파했다

이런버디사냥능력은 LPGA투어에

진출해서도여전하다 박성현은이번시

즌 LPGA투어에서라운드당 47개꼴로

버디를뽑아냈다이부문 1위렉시톰프

슨(미국)의 477개에근소한 차이로 2위

에 올랐다 라운드당 버디를 47개 넘게

잡아낸선수는톰프슨과박성현둘밖에

없다

박성현의버디사냥능력의밑천은장

타력이다 박성현은드라이버샷평균비

거리 부문 4위(2749야드)에 이름을 올

려놨다 박성현은 국내에서 뛸 때도 장

타력 덕에 그린 적중률에서 독보적이었

다 지난해 그린 적중률은 무려 7972%

로 2위조윤지(25)보다 278% 포인트높

았다

올해 LPGA투어에서도 박성현은 그

린 적중률 12위(759%)를 달리고 있다

정상급선수들과대등하다

높은 그린 적중률과 많은 버디 덕에

박성현은평균타수부문에서도 3위(69

33타)에 올랐다 이 부문 1위는 유소연

(6857타) 2위는박인비(6925타)이다

그러나 박성현의 약점은 그린 플레이

로 나타났다 박성현은 그린 적중 시 평

균 퍼팅에서 48위(178개)로 밀렸다 버

디기회를만들어놓고도잘살리지못한

다는뜻이다 이 부문 2위 박인비(17개)

보다한참뒤처졌다

LPGA투어대회코스그린은국내보

다 훨씬 빠르고 단단하다 경험이 해결

책이라는분석이다 박성현은아직우승

을신고하지못했지만 6개대회에서 3차

례톱10에입상하는등연착륙에성공했

다는평가를받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승 트로피다 박

성현의첫우승이기다려지는이유다

연합뉴스

아레나프로자유형네종목출전

세계선수권앞두고기록점검

국가대표선발기준통과할듯

박성현

라운드당 47개 버디퀸

우승은 퍼팅에 달렸다

박태환은올해첫공식경기로 4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미국조지아주애틀랜타에서

열리는2017 아레나프로스윔시리즈대회에출전한다지난해7월훈련하는모습

<광주일보자료사진>


